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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compare beliefs regarding injury, accidents, and prevention behaviors between

mothers and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The subjects were 252 mothers whose children were aged

between 1 and 4 years old and 264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ANOVA, and partial correlation. Our results were as follows; 1) Mothers believed that by experiencing

minor injuries young children would learn to recognize risk and develop their abilities to endure pain.

Mothers engaged in prevention behaviors in accidents less when compared to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2) Mothers and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whose ageswere below 30-years-old and whose

education levels were below high school tended to believe young children would learn to recognize risk

through accidents, and they engaged in prevention behaviors in accidents less. 3)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jury beliefs and prevention behaviors in accidents.

Key Words：상해 신념(injury belief), 안전사고 예방행동(prevention behavior of accident), 보육교사

(teacher in childcare center).

Ⅰ.서 론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원인 1순위는 사고사

이다. 통계청(2008)의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

하면, 0～14세 아동의 사망사고 3,113건 중 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648건으로 전체 안전사

고 사망건수의 20.8%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1～

4세 영유아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38.1%로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가정과 보육

시설에서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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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원인으로는 보육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

영유아의 안전은 전적으로 보육자에게 좌우됨

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육자들은 사고의 위험성

을 간과하고 안전예방 행동의 중요성을 과소평

가하기도 한다(Reichert & Hendricks, 1996). 성

인 보육자가 영유아의 사고 위험을 대수롭지 않

게 생각하거나 잠시라도 방심할 경우 영유아 안

전사고가 발생한다. 미끌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의 경미한 사고가 영유아 사고의 다수를 차지하

지만 운수, 추락, 익수, 화재 및 화상, 중독사고

등의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경미한 상

해는 치료를 통해 영유아가 회복될 수 있지만,

심각한 상해는 영유아의 생명을 빼앗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후유증을 낳는다.

영유아는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

하고자 하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는 반면 주변의 잠재된 위험을 알지 못한

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돌보는 책임을 지니는

보육자들은 영유아로 하여금 위험에 대해 지도

하고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영

유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Vincenten, Sector,

Rogmans, & Bouter, 2005). 그러나 성인 보육자

중에는 영유아의 사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

나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며 아이들은 다치면

서 큰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보

육자도 있다.

사고를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간주하거나 운이 나빠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성인 보육자들은 영유아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영유아

의 안전에 대한 보육자로서의 책임 의식도 낮다

(Munro, van Niekerk, & Seedat, 2005). 또한 영

유아가 사고를 통해 위험을 알게 되고 영유아 스

스로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거

나 영유아가 상해 경험으로부터 고통을 감내하

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믿음을 지닌 보육자도 있다(Lewis, DiLillo, &

Peterson, 2004; Morrongiello & Dayler, 1996).

이러한 상해 신념을 지닌 보육자들은 영유아에

게 위험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다.

영유아가 상해 경험으로부터 위험을 배우고 고

통을 견디는 능력이 함양될 것이라고 보는 상해

신념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Matheny

(1987)는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더라도 영

유아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영유아의 과거 상해 경험은 상해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해의 재발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

다. 또한 Peterson, Harbeck과 Moreno(1993)는

영유아가 과거의 상해 경험을 회상한다 할 지라

도, 성인 보육자가 상해의 원인을 운이 나쁜 탓

으로 돌렸을 경우 동일한 사고가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상해를 예방가능한 것으로 보고 영유아의 안

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성인 보육자가

돌보는 영유아는 상해를 덜 경험하고 상해를 입

더라도 그 피해가 경미하다. 그러나 상해는 일어

나게 마련이며 상해를 통해 영유아 스스로 위험

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보육자의

영유아는 상해를 많이 입고 그 피해 또한 크다.

이처럼 보육자는 영유아가 직면한 상해 위험을

평가하고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지도하

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인 보육자의 상

해에 대한 신념은 안전사고 예방행동과 관련된

다(Bennett-Murphy, 2001; Green & Hart, 1998;

Munro, van Niekerk, & Seedat, 2005).

보육자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은

그들이 돌보는 영유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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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영유아 스스로 안

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과신하거나 영유아

는 규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

는 성인 보육자는 영유아의 안전지도를 등한시

하였다(Garling & Garling, 1995; Gralinski &

Kopp, 1993; Morrongiello & Kiriakou, 2004). 또

한 영유아는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

모와 자신을 돌보아주는 보육자의 행동을 모방

하기 때문에 보육자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모델링은 영유아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는다.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영유아가 안전하게 행

동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이후에도 안전한 행동

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발달 초기에 적절

한 규칙을 배우지 못한다면 상해 위험은 증가하

게 될 것이다. 대다수 보육자들은 영아의 안전사

고 위험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고 감독을 잘

하는 편이지만 24개월 이후가 되면 안전과 관련

된 규칙을 지도하는데 소홀해지며 이러한 태도

는 영유아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 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Gralinski & Kopp, 1993). 따라서

취학전에 부모나 성인 보육자가 영유아에게 안

전에 대해 제대로 지도하지 않거나 영유아 스스

로 안전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적절하게 감독하지 않는 경우 초등학교 이후 아

동기 상해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Peterson,

Ewigman, & Kivlahan, 1993).

영유아는 진공상태에서 성장․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장소, 사람,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각 장소, 사람, 상

황들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개별적으로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인 보육자의 안전한 행동의 모델링은 영유아

의 안전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Morrongiello,

Midgett, & Shields, 2001), 결과적으로 안전사고

로 인한 상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성인 보육자의 역할

은 영유아 안전사고의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되지

못했으며(Morrongiello, 2005). 안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 또한 가정과 보육시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보육교사와 부모간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변인에서의 차이점을 살

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해에 대한 신념과 안전사고 예

방 행동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보육교사와 어떠

한 차별적인 특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

방 행동은 보육교사의 것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은 연령과 학력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 대상

경기도에 소재한 3곳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008년도 보수교육을 받은 보육교사 300명과 그

들이 보육하는 1～4세 영유아의 어머니 300명

이었다. 1～4세 영유아가 안전사고로 인해 상해

를 가장 많이 입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는 성인 보육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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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머니 구분 보육교사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79( 31.3)

173( 68.7)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140( 52.9)

124( 47.1)

학력
대졸 이상

고졸 이하

146( 57.9)

106( 42.1)
학력

대졸 이상

고졸 이하

131( 49.7)

132( 50.3)

자녀 연령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73( 29.0)

80( 31.7)

99( 39.3)

시설 유형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12( 4.7)

139( 52.6)

113( 42.7)

계 252(100.0) 계 264(100.0)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명(%)

7월 1일에서 7월 25일 사이에 해당 교육원을 방

문하여 보육교사 승급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들

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어머니용은

보육교사 편으로 부탁하였다. 응답 설문지 중 빠

짐없이 응답한 경우는 어머니가 252명이었으며

보육교사는 264명으로 최종 연구대상은 총 516

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

과 같다.

2.연구도구

1)상해 신념

상해 신념은 Lewis, DiLillo와 Peterson(2004)

의 부모 상해 신념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Likert 척도(1점=전

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상해경험으

로부터 위험을 배우게 된다고 보는 학습요인 8

문항(예; 영유아의 상해경험은 위험한 행동의 결

과를 알게 하는 기회가 된다, 영유아가 불로 인

해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불 근처에

가지 않을 것이다, 경미한 상해 경험은 영유아에

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므로 그리 나쁘지 않다 등)과 상해경험으로 인

해 고통에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화요

인 6문항(예：경미한 상해의 경험은 영유아를

정신적으로 강하게 해 줄 수 있다, 경미한 상해

는 때로 영유아에게 고통에 대한 인내심을 길러

줄 수 있다, 영유아는 다치면서 큰다 등) 등 2가

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14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7점 Likert 척

도가 어머니와 보육교사들이 응답하기가 수월하

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4점 Likert 척도(1점=전

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따라서 상해 신념 점수 범위는 학습

영역이 8～32점, 강화영역이 6～24점이며 총 점

수의 범위는 14～56점이었다. 상해 신념의 점수

가 높을수록 영유아가 상해 경험으로부터 위험

을 더 잘 알게 되고 고통에 대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상해 신념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 α는

학습영역이 .87, 강화영역이 .91로 나타났고 전

체 점수의 Cronbach α는 .90이었다.

2)안전사고 예방 행동

안전사고 예방 행동은 Reichert와 Hendricks

(1996)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

였다. 안전사고 예방 행동은 영유아의 사망사고

의 주요 원인인 운수사고(2문항; 영유아가 차에

오를 때 카시트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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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유아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가?), 중독

사고(2문항; 약품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안

전한 곳에 보관하는가? 세제류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질식사

고(1문항; 딱딱한 땅콩이나 사탕, 핫도그 등을

간식으로 주지 않는가?), 화상사고(2문항; 콘센

트 안전덮개를 사용하는가? 영유아가 이용하기

전 뜨거운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가?), 익수사고

(1문항; 영유아가 욕조나 수영장에 있을 때 잠시

도 눈을 떼지 않고 감독하는가?), 추락사고(1문

항;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

씩 오르내리도록 지도하는가?) 등과 관련된 9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예’는 2점, ‘아니오’

는 1점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9～18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전 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 α는 중

독사고가 .91, 질식사고 .90, 화상사고 .88, 익수

사고 .87, 추락사고 .89로 나타났고 전체 점수의

Cronbach α는 .89이었다.

3.연구절차

1)예비조사

1차로 작성된 척도가 어머니와 보육교사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내용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유아교육 전공자 강사 1명과 아동

학 전공자 강사 2명에게 문항 검토를 부탁하였

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와 군포시 소재 어린이

집 2곳의 어머니 10명과 보육교사 10명을 대상

으로 2008년 6월 23일에서 6월 25일까지 설문지

를 직접 방문하여 나누어 주었다. 어머니와 보육

교사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2)본 조사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교사교육원 3곳에서 보

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에서 7월 25일 사이에 설문지

300부를 각 교육원의 보수교육 첫 날 배부하고

당일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어머니용은 설

문지에 응답해준 보육교사에게 부탁하여 개별적

으로 담당학급의 학부모 1명에게 설문지를 받아

오도록 하고 일주일 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

였다. 보육교사용은 264부를 회수하여 88%의 회

수율을 보였고 어머니용 설문지는 300부를 배부

해서 252부가 회수되어 84%의 회수율을 보였다.

4.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사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해 신념, 안

전사고 예방행동에 있어서 보육교사와 부모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

고 연령과 학력에 따른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

방 행동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ukey HSD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결 과

1.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차이

1)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의 차이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에 차이가 있

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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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의 비교

하위영역

어머니
(N=252)

보육교사
(N=264) t

M(SD) M(SD)

학습영역 19.33(3.65) 18.31(5.41) 6.71***

강화영역 15.77(3.95) 13.21(4.28) 8.04***

전 체 17.82(4.76) 15.44(5.11) 7.36***

***p<.001

머니와 보육교사는 상해 신념 총점수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t=7.36, p<.001).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학습영역(t=6.71, p<.001), 강화

영역(t=8.04, p<.001)의 두 하위요인에 있어서 어

머니가 보육교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

의 차이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에 차

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

과, 어머니와 보육교사는 안전사고 예방 행동 총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86, p<.001).

구체적으로 운수사고를 제외하고 중독사고(t=

4.15, p<.001), 질식사고(t=4.02, p<.001), 화상사

<표 3>어머니와보육교사의안전사고예방행동의비교

하위영역

어머니
(N=252)

보육교사
(N=264) t

M(SD) M(SD)

운수사고

중독사고

질식사고

화상사고

익수사고

추락사고

1.52(0.37)

1.73(0.49)

1.21(0.82)

1.33(0.61)

1.28(0.39)

1.77(0.55)

1.55(4.11)

1.89(0.34)

1.47(0.26)

1.56(0.51)

1.51(0.48)

1.87(0.23)

1.58

4.15***

2.35*

3.89***

3.77**

4.02***

전체 1.48(0.57) 1.66(0.84) 4.86***

*p<.05 **p<.01 ***p<.001

고(t=3.89, p<.001), 익수사고(t=3.77, p<.01), 추

락사고(t=2.35, p<.05)의 모든 하위요인에 있어서

어머니가 보육교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 추락사고와 질식사고의

안전 예방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2.성별 및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 및 안전사고 예방 행동 차이

1)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상해 신념

차이

어머니의 상해 신념이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

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상해 신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상해 신념을

살펴본 경우 30세 미만 어머니의 상해 신념이

30세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4.06,

p<.001). 즉 30세 미만의 어머니가 30세 이상보다

학습영역(F=33.24, p<.01)과 강화영역(t=16.62,

p<.01)의 상해 신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

력에 따른 상해 신념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

력을 지닌 어머니들은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어

머니들 보다 낮은 수준의 상해 신념을 가지고 있

었다. 구체적으로 상해 신념의 하위영역 중 고졸

학력을 지닌 어머니들의 학습영역(F=7.91, p<.05),

강화영역(t=11.33, p<.01) 수준이 대졸 이상의 어

머니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보육교사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상해 신

념 차이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이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

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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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연령

학력

평균고졸 이하 대졸 이상

M(SD) M(SD)

학습영역

30세 미만

30세 이상

22.91(6.34)

19.11(4.11)

18.20(5.26)

17.12(3.79)

20.55(3.83)

18.42(4.27)

평균 21.32(3.36) 17.73(4.01) 19.33(3.65)

강화영역

30세 미만

30세 이상

18.32(7.24)

15.52(4.25)

15.94(3.39)

13.50(3.67)

17.66(4.52)

14.36(4.65)

평균 16.97(6.48) 14.59(5.15) 15.77(3.95)

전 체

30세 미만

30세 이상

20.73(3.25)

17.56(4.19)

17.12(4.18)

15.04(5.11)

19.42(5.23)

16.28(4.68)

평균 19.35(4.33) 16.46(5.17) 17.82(4.84)

<표 5>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상해 신념 비교

하위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습영역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654.74

112.36

.44

3382.71

1

1

1

248

654.74

112.36

.44

13.64

33.24***

5.33*

.03

강화영역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133.24

154.81

52.92

52.09

1

1

1

248

133.24

154.81

52.92

.21

16.62**

9.35**

2.47

전 체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2211.45

468.44

88.25

359.52

1

1

1

248

2211.45

468.44

88.25

1.45

24.06***

5.12*

.87

*p<.05 **p<.01 ***p<.001

<표 4>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상해 신념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

세 미만의 보육교사가 30세 이상의 보육교사보

다 상해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64,

p<.01). 하위영역에서의 상해 신념을 보육교사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해 신념 하

위영역 중 학습영역에서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즉 30세 미만의 보육교사들이

30세 이상의 보육교사들보다 학습영역(F=9.33,

p<.05) 상해 신념 점수가 더 높았고, 고졸 이하 보

육교사가 대졸 이상 보육교사보다 학습영역(F=

5.11, p<.05)의 상해 신념 점수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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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연령

학력

평균고졸 이하 대졸 이상

M(SD) M(SD)

학습영역

30세 미만

30세 이상

21.98(3.97)

17.01(4.72)

17.26(4.24)

16.99(5.33)

19.62(3.78)

17.00(4.26)

평균 19.44(3.86) 17.21(3.96) 18.31(5.41)

강화영역

30세 미만

30세 이상

13.19(3.55)

13.22(5.01)

13.24(4.19)

13.20(4.82)

13.21(3.87)

13.21(4.45)

평균 13.20(4.74) 13.22(3.98) 13.21(4.83)

전 체

30세 미만

30세 이상

18.11(4.35)

15.13(4.71)

15.48(5.03)

16.02(3.14)

16.73(4.13)

14.89(5.58)

평균 16.88(4.52) 14.33(4.32) 15.44(4.14)

<표 7> 연령 및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 비교

하위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습영역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58.46

42.45

1.76

538.32

1

1

1

260

58.46

42.45

1.76

2.07

9.33*

5.11*

.03

강화영역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1.45

18.64

47.36

663.87

1

1

1

260

1.45

18.64

47.36

2.55

.20

1.34

3.22

전 체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203.22

525.17

203.22

3745.16

1

1

1

260

203.22

525.17

203.22

14.40

8.64**

4.13

1.56

*p<.05 **p<.01

<표 6> 연령 및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

3)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행동 차이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8.26, p<.05),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안전 행동의 하위영역 중 화상사고(F=10.48,

p<.01)와 추락사고(F=7.28, p<.01)에 대한 영역

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세 이상

어머니들이 30세 미만 어머니들보다 화상사고와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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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운수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13

.34

.16

228.19

1

1

1

248

.13

.34

.16

.92

1.29

4.36

.33

중독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66

.26

.17

64.48

1

1

1

248

.66

.26

.17

.26

2.34

5.11

.57

질식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01

.24

.00

3310.12

1

1

1

248

.01

.24

.00

13.35

.04

.78

.03

화상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2.56

.11

.00

89.29

1

1

1

248

2.56

.11

.00

.36

10.48**

.22

.01

익수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24

.28

.16

9.44

1

1

1

248

.24

.28

.16

.21

1.53

2.11

1.95

추락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30

1.55

.28

52.07

1

1

1

248

.30

1.55

.28

.21

7.28**

.20

1.77

전 체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13.46

2.44

.10

359.54

1

1

1

248

13.46

2.44

.10

1.45

8.26*

1.39

.07

*p<.05 **p<.01

<표 8>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 비교

4)보육교사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안전사

고 예방 행동 차이

보육교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안

전사고 예방 행동은 어머니의 경우와 같이 연령

에 따라서만 안전 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F=9.14, p<.01), 30세 이상 보육교사들이 30세

미만 보육교사들보다 안전 행동을 더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상사고 안전 행동에 있어

서 30세 이상 보육교사들이 30세 미만 보육교사

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F=14.55, p<.001).

3.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간의 관계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여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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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운수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22

.37

.21

67.61

1

1

1

260

.22

.37

.21

.26

3.14

2.86

.38

중독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44

.46

.03

49.44

1

1

1

260

.44

.46

.03

.19

2.67

2.71

.25

질식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02

.02

.13

89.18

1

1

1

260

.02

.02

.13

.07

.37

.36

3.44

화상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3.75

.15

.15

72.78

1

1

1

260

3.75

.15

.15

.28

14.55***

.65

3.66

익수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01

.22

.00

67.63

1

1

1

260

.01

.22

.00

.26

1.53

.86

1.95

추락사고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68

.25

.14

62.43

1

1

1

260

.68

.25

.14

.24

2.44

7.28

1.77

전 체

연령

학력

연령×학력

오차

15.27

2.83

.18

200.14

1

1

1

260

15.27

2.83

.18

.77

9.14*

.09

1.00

*p<.05 ***p<.001

<표 9> 연령 및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 비교

행동의 하위영역인 학습과 강화 간에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하위영역간 부분적으

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중독사고

와 질식, 화상, 익수사고 예방 행동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질식사고와 화상, 익수,

추락사고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Ⅳ.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보육교사간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이 어떠한 양상을 보

이는지를 분석하고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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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학습 강화 운수사고 중독사고 질식사고 화상사고 익수사고 추락사고

학 습

강 화

운수사고

중독사고

질식사고

화상사고

익수사고

추락사고

1.00

.64***

-.45**

-.52***

-.33**

-.49**

-.37**

-.27*

1.00

-.33**

-.55***

-.48***

-.35**

-.42**

-.53***

1.00

.12

.13

.05

.07

.12

1.00

.24*

.27*

.22*

.11

1.00

.33***

.23*

.21*

1.00

.23

.19

1.00

.13 1.00

*p<.05 ***p<.001

<표 10>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간의 관계

약하고 논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이 보육교사에 비해 상해로부

터 영유아가 위험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고통

을 참는 능력이 커질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더

많았고 안전사고 예방 행동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부모들이 상해 경험으로부터

영유아가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한

Lewis, DiLillo와 Peterson(2004)의 연구결과와

Morrongiello와 Dayler(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상해는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한

Bennet-Murphy(200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가 상해의 경험을 통해 위험을 더 알게

되고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커질 것이라고 생

각하는 어머니가 많다는 것은 가정내 안전사고

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하

는 영유아의 사례를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즉 어머니들

의 잘못된 상해에 대한 신념을 교정하고 안전사

고 예방 행동을 강화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어머니가 보육

교사에 비해 낮은 안전사고 예방 행동 수준을 보

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더 많이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서

는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 추락사고와 질식사

고에 비해 운수사고, 화상사고, 익수사고, 중독

사고에 대한 안전 예방 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추락사고나 질식사고 보다 운수,

화상, 익수, 중독사고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이

에 대한 안전수칙 및 대처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30세 미만의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들이 더 강한 상해 신념을 지니고 안전사

고 예방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만이면서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보육교사가

더 강한 상해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30세

이상의 어머니들이 특히 화상사고와 추락사고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30세 이상 보육교사들이 안전사고 예방 행동

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화상 안전

사고 예방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나 보육교사 모두 육아경험이 짧은

30세 미만의 보육자들이 영유아가 상해로부터

위험을 배운다는 상해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들의 상해 신념이 영유아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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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젊은

보육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유아가 상해 경험으로부터 위험을 알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보육자는 안전사

고 예방 행동을 더 많이 하지만 상해 경험으로부

터 위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보는 보육자는 안전

사고 예방 행동을 덜 하였다. 상해 신념은 영유

아가 상해 경험을 통해 위험을 알게 되고 고통에

대한 인내심이 커질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상해

신념을 가진 보육자는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덜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보육자의 안전사고 예

방 행동은 상해에 대한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음

을 알 수 있다. 보육자들이 상해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유아 상해의 발생원

인 및 상해로 인해 영유아가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성인들이 영유

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

방행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

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는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홍보를 강화하고 영유

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

하여 지원을 아끼지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

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 용품

이 디자인되고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영유아 안전용품이 저렴하게 모든 가정에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Vincenten, Sector,

Rogmans, & Bouter, 2005).

한편으로는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하위 영역간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특히 중

독사고와 질식, 화상, 익수사고간에 그리고 질식

사고와 화상, 익수, 추락사고 안전사고 예방 행

동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화상

사고, 운수사고, 중독사고는 주로 보육자의 부

주의로 인해 일어난다고 한 선행연구(Kisida,

Shandor Miles, Holditch-Davis, & Carlson, 2001;

Landen, Bauer, & Kohn, 2003; Saluja, Brenner,

Morrongiello, Haynie, Rivera, & Cheng, 2004)

결과룰 지지하는 것으로 보육자의 특정 안전사

고에 대한 예방행동은 영유아에게 해당 사고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중독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행동하는 보육자는 영유아의 질식사고, 화상사

고, 익수사고 등의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에 영유

아의 안전사고 발생율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질식사고를 염려하고 안전실천을 행하

는 보육자는 화상사고나 익수사고, 추락사고 등

의 위험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안전에 유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어느 한 가지 측면의 영유아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한 안전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보육자는 영

유아의 전반적인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상해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다. 즉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하며 영유아는 한 번의 안전사고로

장애 및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토

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30세 미만의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어머니와 보육교사에게 보다 심도

있는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들의 안전

사고 예방 행동이 영유아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

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에 대한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에 대한 차이

점을 알리는 자료가 되지만, 제한된 표본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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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성인 보육자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독립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상해 신념은 내․외적

통제신념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내․외적 통제신념 변인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

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

동을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어

머니와 보육교사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측면

에서 어떠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규명했

다.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

게 보육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영

역에서 다루는데서 벗어나 국가나 사회가 관심

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

하게 성장ㆍ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성인 보육자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

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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